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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간 정 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자 유 율 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
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달 안 남기고 있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자

면 승리제단 역사가 40년을 바라보고 있

다. 40년이란 인간의 수명으로 보더라도 

장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빨리 점검하여 어리석은 마음을 

벗어던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구세주의 보광은 호의 악조건이라

고 김상욱 전 신도회장은 박태선 장로님

의 말씀에 빗대어 말했다. 만일 구세주가 

계속 살아계시는 호의 호조건에서는 우리

들을 구세주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

이라고 말했다. 구세주는 당신의 자식들

을 보호해 오셨고, 그러한 간증과 체험을 

다들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호의 악조건이므로 구세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영생의 대

열에서 낙오하게 되어 있다. 영생은 이 세

상에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다. 구

세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구세주가 있

는 경지, 초초로 구세주를 바라보는 경지, 

박멸소탕 기도가 일 초도 끊어지지 않는 

경지, 생명수가 일 초도 끊어지지 않고 계

속 연결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영생을 얻

을 수 있다. 누구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는 기독교적 유아적 신앙에서 빨리 벗어

나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제단을 덮쳤을 때 

더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

속이 깨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신

도들이 많았다. 2003년 사스(SARS)의 공

격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승리제단을 안전

하게 보호해주신 구세주이므로 어떠한 괴

질이 오더라도 적어도 승리제단 신도들만

은 보호해주실 것으로 믿어온 신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믿음은 믿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구세주를 잘 믿는 것

으로 보이나 사실은 구세주의 말씀에 어

긋나는 불신자들과 같은 마음 상태이다.   

승리제단에서 말하는 구세주를 믿는다는 

것은 구세주를 구세주로서 믿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승리

한 구세주의 영을 믿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믿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구세

주의 영을 말한다. 

우리는 입술로는 이러한 믿음의 정의를 

말했지만 행동은 믿는 마음에 머무르는 

어리석고 잘못된 신앙을 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만일 믿는 마음에 

머무르는 신앙을 했다면 구세주를 믿는

다는 것은 구세주처럼 마귀를 이기는 마

음을 소유하는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배워 다시 한번 신

앙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믿는 마음의 단계에 머무르는 

신앙인이라면, 얕은 단계의 신앙인들이라

고밖에 할 수 없고, 더욱 혹평하자면 기독

교인들과 같은 신앙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는 사람들이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을 

물리칠 수 없어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어

있다. - 구세주께서는 괴질이 돌 때 기독

교인들이 제일 먼저 걸린다고 예언하셨다 

- 강한 영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떠한 마귀

의 영도 물리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되

면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괴질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라

아직도 옛날, 즉 구세주가 육신의 모습

으로 계실 때와 보광 후 분신으로 역사하

는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신앙을 한다면 

빨리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와야 한다. 

구세주는 영의 엄마로서 영적 자식들을 육

성하고 양육하는 분이다. 따라서 초창기에

는 갓난아이에 불과한 신도들을 보호해 주

고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 하지만 주님께

서는 24년 동안 자식들을 직접 양육하시다

가 보광하셨고, 지금은 보광 후 17년을 몇 

합니다.

달팽이관은 중이에서 전달된 음파를 

신경 흥분으로 전환하여 소리를 인식하

는 역할을 하고, 전정기관은 평형감각을 

감지하고 수용하는 역할을 하며, 반고리

관은 평형감각을 감지하고 수용하는 역

할을 합니다.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우리 

몸의 평형감각을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우리 몸의 소리가 공기를 통해 외이에 도

달하면 내이의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고, 

고막은 이소골을 진동시키게 됩니다. 이

런 뼈의 진동은 달팽이관의 청세포를 자

극하며, 청세포는 전기신호를 발생시키

고, 청신경이 뇌에 전기신호를 보내어 이 

신호를 소리로 느끼게 됩니다. 내이의 전

정기관과 반고리관에서는 우리 몸의 평

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차를 오래 타거나 배를 탈 때,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시각정보와 

평형정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눈

은 몸이 차나 배와 같은 운송수단 안에 

가만히 있다고 신호를 보내지만 귀의 

평형기관은 움직임이 있다고 뇌에 신호

를 보내기 때문에 멀미가 발생하게 되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미가 날 때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시각정보와 평형정

보를 일치시키는 것이 멀미를 가라앉히

는데 도움을 줍니다.

귀 마사지의 효과

또, 귀에는 혀와 발바닥과 마찬가지

로 오장육부의 신경반사구가 있으니, 가

끔 귀를 마사지해 주는 것은 손쉽게 오

장육부를 마사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특히, 귀를 건강하게 하

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

데,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

여야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

는 것은 뇌에서 인식하게 되므로 뇌 쪽

에 가까이 붙어있는 귀 건강에도 밀접

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김주호 기자

한의학에서는 귀를 신장의 건강 유무

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

보감은 귀가 높이 올려 붙은 경우 신장

도 제 위치보다 높이 붙어 있고 귀 뒤가 

움푹 들어갔으면 신장이 아래로 처져있

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신장이 올려 붙

어 있으면 등골이 아파서 잘 폈다 구부

렸다 하지 못하고 신장이 내려 붙어 있

으면 허리와 엉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귀는 오감 중 하나인 청각을 받아들여 

소리를 듣는 기관으로 외이, 중이, 내이

로 구성됩니다. 외이는 소리를 고막까지 

전달하는 부분이고, 중이는 고막에서 내

이 사이의 공간으로 고막의 진동을 달

팽이관까지 전달해주는 부분을 말합니

다. 내이는 소리를 직접 느끼는 달팽이

관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외이는 귓바퀴와 외이도가 포함됩니

다. 귓바퀴는 연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리를 모으는 기능을 하고, 외이도는 

귓바퀴에서 고막까지 이르는 길로 이물

질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며 S자 모양

으로 공명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이는 고막, 이소골, 고실, 이내근, 이

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이도를 통해 

들어온 진동을 고막과 이소골을 통해 

내이에 전달합니다.

고막은 중이를 보호하는 방어벽이며 

음의 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소

골은 3개의 작은 뼈인 추골, 침골, 등골

이 포함되며, 이들은 고막에 도착한 진

동을 내이의 난원창으로 전달합니다.

고실은 외이와 내이 사이에 위치하는 

공기로 가득찬 공기강으로 중이강이라

고 부르고, 이내근은 고실반사를 통해 

내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이관은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며, 중이의 환기

와 분비물을 배출해줍니다.

내이는 전정기관, 세반고리관, 달팽이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이는 액체

로 가득 차 있으며 형태와 구조가 복잡

하여 미로로 불립니다. 내이는 소리를 

감지하고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행복한 노년 준비

내 몸 얼마나 아십니까 - 귀

모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 - 가 공존할 때 소모가 오

고 멸망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과 

양이 합해지면 멸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과 양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닥침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

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는 음양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칙과 마귀의 법칙은 일원적

인 법칙과 이원적인 법칙으로 나누어진

다는 것을 초창기에 말씀하였다. 

누구든지 상대를 의식하는 것은 너

와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의

식만 해도 죄가 된다. 의식하는 순간 마

귀의 피로 화해진다. 그래서  + - 전기가 

합해지면 불이 켜지면서 전기 자체는 소

금주의 말씀 요절구세주 말씀 실천 안하는 자는 불신자와 같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03>

“하나님 안에는 음양이 없다”

사과문

본제단 기숙사에서 2021. 2. 8.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말미암아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당국에 엄청난 심려를 끼쳐드렸고, 본의 아니

게 본제단 신도 및 관련된 많은 분들에게 여러 피해를 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제단은  재발방지

를 위하여 부천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기숙사를 3월에 폐쇄하였으며,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코로나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

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 4.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신도회장 윤봉수 올림

개벽의 징조로 괴질 판데믹(세계적 유행)을 겪는다 

구세주 엄마에게 부담을 지우는 유아적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라

朝生暮死十戶餘一

조생모사십호여일

3년 간 흉년이 들고 2년 간 괴질이 돌아 

염병과 괴이한 전염병이 급속도로 만국을 

휩쓸 때 토하고 설사하는 병과 천식과 같

은 질병과 흑사병과 피가 마르는 이름 모

를 천질(天疾)로 인하여 아침에 생생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으니 열 집 가운데 한 집

만 겨우 살아남으리라.

山嵐海瘴萬人多死 大方局手업서

산람해장만인다사 대방국수업서

五運六氣虛事되니 無名惡疾免할소냐

오운륙기허사되니 무명악질면할소냐

當服奄麻常誦呪로 萬怪皆消海印일세

당복엄마상송주로 만괴개소해인일세

산과 바다에 숨어있던 마귀의 독한 기

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다 죽게 되었으

나 그 어떤 명의(名醫)의 이름난 처방도 

소용이 없어서 오운육기(五運六氣)도 허

사가 되니 이름 모를 악독한 질병을 어찌 

면할 것이냐? 항상 멸마경(滅魔經)을 외

우며 엄마(정도령)가 내려주는 해인을 받

아먹어야만 모든 괴질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느니라.*                                박태선 기자

격암유록에 정도령이 천지개벽을 한다

고 쓰여 있는데, “천지개벽이라는 것은 인

간을 하나님으로 바꾸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이긴자 말씀(2001. 9.12.)

“그말져말 다던디고 님을 공경 

면 아동방 삼년괴딜 죽을염녀 잇슬소냐”- 

『용담유사』 권학가

『용담유사』는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

(崔濟愚.1824∼1864)가 지은 동학의 포교

가사집(布敎歌詞集)이다. 김신회는 ｢1821

년 콜레라 창궐과 조선 정부 및 민간의 대

응 양상｣에서 ‘아동방 삼년괴딜’을 1859년, 

1860년, 1862년의 콜레라로 간주했다. 그

리고 박인규(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의 ｢수운 최제우와 증산 강일순의 괴질

론｣을 살펴보면 “이말저말 다던지고 하날

님을 공경하면 아동방 삼년괴질 죽을염려 

있을소냐”라는 표현에서 ‘이말저말’로 표

상되는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 이론 등을 

쓸모가 없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괴질을 

면할 수 있다는 능동적 방법을 주시했다. 

한편 『용담유사』 권학가에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는 대목

을 살펴보면, 십이제국(十二帝國)은 전세

계를 의미함으로 ‘괴질 판데믹(pandemic; 

세계적 유행) 운수를 개벽의 징조로 여겨

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증산 선생도  말하기

를 “병겁이 들어올 때는 약방과 병원에 먼

저 침입하여 전 인류가 진멸지경(盡滅之

境)에 이르거늘 이 때에 무엇으로 살아나

기를 바라겠느냐. 귀중한 약품을 구하지 

말고 오직 성경신으로 의통을 알아 두라.”

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자 한 사람이 묻기

를, “수운 최제우 선생이 ‘아동방 삼 년 괴

질 죽을 염려 있을쏘냐.’ 하고 또 ‘십이제국

(十二諸國)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하고 말하였는데 과연 그러합니까?”라고 

하니, 증산 선생께서 대답하기를,  “그 괴

질의 형세가 큰 것을 말함이니 천하가 다 

그렇게 되리라. 병겁의 때가 되면 홍수 넘

치듯 할 것이니 누운 자는 일어날 겨를이 

없고 밥 먹던 자는 국 떠먹을 틈도 없으리

라.”라고 하였다. 

500년 전 남사고 선생의 괴질 예언이 오

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관련된 것

으로, 그의 저서 <격암유록> 가사총론편에

서 찾아본다. 

君弱臣强民嬌吏에 吏殺太守無所忌憚

군약신강민교리에 이살태수무소기탄

日月無光塵霧漲天 罕古無今大天灾로

일월무광진무창천 한고무금대천재로

天邊地震飛火落地 三灾八亂幷起時에

천변지진비화락지 삼재팔란병기시에

時를아노 世人들아

시를아노 세인들아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며 백성은 관

리에게 아첨하고 관리가 태수(太守)를 죽

이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느니라. 먼지 안

개(스모그)가 하늘을 뒤덮으니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어버리느니라. 예로부터 지금까

지 일찍이 없었던 하늘의 대재앙(大災殃)

으로 하늘의 변괴(變怪)와 지진(地震)으로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리치고 삼재팔란(三灾八亂)이 함께 일

어나는 시기를 아는가? 세상 사람들아!

三年之凶二年之疾 流行瘟疫萬國時에

삼년지흉이년지질 유행온역만국시에

吐瀉之病喘息之疾 黑死枯血無名天疾

토사지병천식지질 흑사고혈무명천질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사(승리신문사)가 속해 있는 본부제단 건물이 2.9부터 3.8까
지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을 당하여 부득불 3월 1일자, 3월 15, 
4월 1일자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였고, 2월 15일자(825호)는 발
행되었지만 전국으로 발송하지 못하였습니다. 4월 15일자(826
호)부터는 정상적으로 발행되오며, 아울러 발행된 825호는 본
제단 홈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사오니 구독자님께서는 이점 양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신문사


